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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집 , 방 안 – 밤
방 안에서 여자가 전화를 하면서 울고있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붙잡고 있는 듯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한 번만 만나자고, 자신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 여자. 남자가 전화를 끊은 듯 여자는 계속 전화에 대고 남자를 부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린다.

S#2 집, 화장실 - 밤
한참을 울은 듯한 얼굴로 여자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다. 세수를 한 뒤 멍하니 자신의 얼굴을 바라 보다가 다시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 여자.

S#3 집 - 낮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여자의 얼굴 위로 햇빛이 들어온다. 여자는 잠시 얼굴을 찌푸리다가 시간을 확인한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다. 잠시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던 여자는 이내 일어나서 씻고 화장을 하고 편한 외출복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S#4 집 밖 - 낮
옷을 갈아입고 여자는 집을 나선다. 매우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여자가 잠시 눈을 찌푸리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짓는다. 이내 여자는 길을 따라 집 근처의 마트를 향해서 걸어간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다.

S#5 마트 – 낮
여자가 여러가지를 유심히 살피면서 음식 재료를 사고 있다. 재료 앞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가격을 비교하기도 하면서 음식을 사는 여자. 마트에서 계산을 하면서 마트의 점원과 대화를 한다. 점원이 재료를 많이 산다고 하면서 특별한 날이냐고 묻자 여자는 그냥, 남자 친구 때문에요 라고 대답하면서 옅은 미소를 짓는다. 점원이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여자에게 고기는 필요 없냐고 묻는다. 여자는 계속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고기는 이미 집에 많이 있다고 하고 웃는다.


S#6 집 – 오후
재료를 사들고 집으로 온 여자는 요리를 시작한다. 찌개를 끓이고 고기를 구우면서 정성스럽게 온갖 요리를 다 한 뒤 식탁에 음식을 차린다. 밥과 국, 반찬이 예쁘게 놓여 있지만 그릇과 수저, 젓가락은 한 쌍 씩 밖에 없다. 예쁘게 놓인 음식을 보며 여자는 요리를 마치고 자리에 앉는다. 여자는 식탁 위의 자신과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 속 액자를 바라보며 잘 먹을게 라고 말한다. 이윽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여자.

S#7 집 – 오후
음식을 다 먹고 앉아있는 여자에게 전화가 온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여자의 친구이다. 여자는 괜찮다고 방금 밥 먹었다고 자신을 더 이상 걱정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친구를 달래주고 전화를 끊는다. 전화를 끊고 여자는 폰을 내려놓으며 언제 다 치우지 라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머금고 먹은 그릇들을 전부 싱크대에 옮기는 여자

그릇을 치우고 잠시 한숨을 내쉬고 화장실 문을 연 여자. 
화장실은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있고 남자의 손이 피투성이가 된 채 욕조 밖으로 나와았다. 여자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실에 물을 뿌리며 청소를 시작한다.


